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• 소득 양극화로 인해 소득과 자산에 따른 국민의 거주지역 차이가 발생하고,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들은 낙후된 주택 
등으로 내몰리는 게 현실이다. 이런 ‘주거양극화에 관한 인식’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(토지주택연구원)가 최근 발표
돼 살펴본다.  

• 수도권 거주 가구를 대상으로 주거불평등 인식 수준을 확인한 결과, 87%인 대다수가 현재 ‘심각한 수준’이라 인식
하고 있었고, 전체 응답자의 72%는 ‘5년 전보다 현재 주거불평등 수준이 더 심해졌다’고 평가했으며, 절반 이상
(55%)은 앞으로 ‘5년 후 더 심해질 것’이라고 예상했다.

[주거양극화 인식] 
수도권 거주 가구 87%, ‘현재 주거불평등 심각하다’!

[그림] 주거불평등 인식 (수도권 거주 가구)

※출처 : 토지주택연구원, ‘주거불평등에 대한 국민 인식수준 조사’, 2024.02.19. (수도권 1,000가구, 온라인 패널 조사, 한국갤럽조사연구소, 2023.11.22.  
             ~12.08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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• 가족의 현재 주거생활 수준이 타 가구와 비교했을 때 어떠한지를 물었더니 ‘타 가구와 비슷한 수준’이 48%, ‘타 가
구에 비해 나쁜 수준’ 38%, ‘타 가구에 비해 좋은 수준’ 14%로 나타났다. 수도권 10가구 중 4가구 정도는 현재 자
신의 집 주거 여건이 다른 가구에 비해 나쁘다고 인식하는 셈이다.  

• 주거생활 수준이 타 가구에 비해 나쁘다고 인식하는 비율은 ‘아파트(24%)’보다는 ‘단독주택/연립주택/다세대주택
(56%)’이 크게 높았다.

[그림] 우리 가족의 주거생활 수준 인식 (수도권 거주 가구)

수도권 10가구 중 4가구, ‘다른 집에 비해 우리집 주거여건 안 좋아’!

※출처 : 토지주택연구원, ‘주거불평등에 대한 국민 인식수준 조사’, 2024.02.19. (수도권 1,000가구, 온라인 패널 조사, 한국갤럽조사연구소, 2023.11.22.  
             ~12.08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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• 타 가구와 비교했을 때 자기 가족의 주거생활 수준이 좋거나 나쁘다고 인식하는 가구는 어떤 감정을 느낄까? 먼저 
주거생활 수준이 좋다고 인식하는 가구가 느끼는 감정을 물은 결과, 대체로 자신감/떳떳함/우월감 등이 높게 나타
났다.

※출처 : 토지주택연구원, ‘주거불평등에 대한 국민 인식수준 조사’, 2024.02.19. (수도권 1,000가구, 온라인 패널 조사, 한국갤럽조사연구소, 2023.11.22.  
             ~12.08.)

[그림] 타 가족 대비 우리 집 주거생활 수준이 좋다고 생각하면서 느끼는 감정 
         (주거생활 수준이 좋다고 인식하는 수도권 거주 가구, 중복응답, 상위 5위, %)

우리 집 주거생활 좋다고 인식하는 가구의 감정, ‘자신감’, ‘우월감’!

• 반면 타 가구와 비교했을 때 자기 가족의 주거생활 수준이 나쁘다고 인식하는 가구가 느끼는 감정은 ‘내 삶이 비참
하다고 느낌(44%)’과 ‘우울감을 느낌(42%)’이 각각 40% 이상으로 가장 많았고, 이어 ‘자식에게 미안함’ 33%, ‘창
피함’ 31% 등의 순이었다.  

• 주거생활 수준이 좋다고 인식하는 가구는 긍정적 감정으로 고양되지만, 나쁘다고 인식하는 가구는 비참함, 우울감 
등 부정적 감정에 사로잡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. 주거 양극화가 감정의 양극화를 낳고 있는 것이다.

[그림] 타 가족 대비 우리 집 주거생활 수준이 나쁘다고 생각하면서 느끼는 감정 
         (주거생활 수준이 나쁘다고 인식하는 수도권 거주 가구, 중복응답, 상위 5위, %)

우리 집 주거생활 나쁘다고 인식하는 가구의 감정, ‘비참함’, ‘우울감’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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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출처 : 토지주택연구원, ‘주거불평등에 대한 국민 인식수준 조사’, 2024.02.19. (수도권 1,000가구, 온라인 패널 조사, 한국갤럽조사연구소, 2023.11.22.  
             ~12.08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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